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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성령집회 때 ‘선생님께 더 이상 나쁜 보고로 인

해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희가 빨

리 변화되고 하나 되어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선생님께서도 저희를 생각하실 때 마음 아픈 일보

다는 잘 하고 있는 소식에 기뻐하실 수 있길 원해

요.’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섭리사야

너희가 더 온전한 영으로 변화되어야 

내가 선생을 통해 준 수준이 높고 더 깊은 말씀을 

너희가 들을 수 있게 된다.

너희의 지금의 모습과 수준으로는 

그만큼의 수준에 맞는 말씀밖에 

들을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선생을 통해 준 

더 깊고 높은 말씀을 너희가 들으려면 

더 너희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이 시대에 주는 말씀을 빠르게 흡수하

여 

더 온전한 영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다.

내가 이 시대에 준 말씀을 너희가 더 흡수하여 

그 말씀에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선생에게 성경과 이 시대의 엄청난 비밀을 

다 말해주고 있다. 

그 말씀을 너희도 들을 수 있으려면 

너희가 그때그때 주는 말씀을 흡수하여 변화되어야 

더 깊은 말씀을 선생이 너희에게 전해준다. 

그리고 전해 주었을 때 너희가 바로바로 흡수하여

야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너희가 변화되길 진정으로 원하고 원하노라.

변화하기 힘들지.

변화는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 안에서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변화 되어야 더 거듭나서 더 높은 급의 천국 

나와 가까운 곳에 오지 않겠느냐.

이곳에서 변화하기 너무 힘들지만 

더 변화하지 못함으로 

천국에서 나와 먼 곳에 있어 거기서

나를 만나려 하는 것 보단 쉬울 것이다. 

천국은 영의 세계이니 순간순간 움직일 수 있고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자리가 나와 먼 곳에 있게 된다면 

잘 만날 수 없고 잘 볼 수 없다.

이곳에서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견뎌 

내가 그때그때 주는 말씀으로 변화한다면 

이곳에서 나와 가까이, 매 순간 순간 

함께하듯 영계에서도 그리된다.

사랑하기에 변화하라는 것이고 

사랑하기에 회개하라 하는 것이다. 

사랑하기에 형제의 모든 죄도 용서하라는 것이다. 

사랑하기에 화평하라 하는 것이다.

사랑하기에 기도하라 하는 것이고 

사랑하기에 전도하라 하는 것이다. 

사랑하기에 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사랑하기에 너를 천국에 데려가려 하는 것이다.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어 늘 함께하자 하는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

너를 진정 사랑하고 사랑한다.

이 사랑은 나의 목숨을 건 사랑이 되었지만

절대 아깝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지는 

모든 십자가 후회하지 않게 

내가 다 사랑과 축복으로 갚아주니 

나와 함께 기도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지고 가자.

사랑으로 함께하고 싶은 나 주 예수이니라. 

사랑한다.

너희를 진정 사랑하는 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다. 

안녕.




